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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2    부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07다37776  배당이의
2007다37783(참가)  배당이의

원고, 상고인        원고

피고, 피상고인     피고 새마을금고

독립당사자참가인 서울특별시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5. 선고 2006나100914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6나100921(참가) 판결

판 결 선 고 2007. 12. 14.

  

주       문

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.

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7. 6. 8.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

으로써 종료되었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 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․피고, 독립당사자참가인(이하 ‘참가인’이라고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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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)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

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

것은 허용되지 않고(대법원 1991. 3. 22. 선고 90다19329, 19336(참가) 판결 참조), 같

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

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전체의 확정이 차단되

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(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

577 판결 참조),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

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. 

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

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, 참가인의 참가

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,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

소하지도 않은 본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

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중 일부만이 항소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

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  그리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

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

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한 때(기록에 의하면 2007. 6. 8.이다)에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

것이다.

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,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

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,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7. 6. 8. 참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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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

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   

  

재판장      대법관      김능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

            대법관      김용담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

주  심      대법관      박시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

            대법관      박일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